
에너지 절약을 위한 직기의 개조 

 

섬유공업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양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

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직기에 대한 연구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다. 예

비실험의 결과 유저직기를 값이 비싸지 않고 쉽게 개조해서 소요동력을 상

당히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. 이러한 실험결과는 Draper X-2직기를 사용

하여 얻었으나 다른 직기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. 

직기에서 요구되는 총에너지의 77%가 북침운동과 바디침운동이라는 단 2

개의 기구에 의해 소모된다는 것은 이 연구의 초기에 발견된 사실이었다. 

재래식 북침운동에서 캠은 피크볼(pick ball)을 밀고 이는 다시 축(shaft)과 

픽커스틱에 전달되어 북을 움직인다. 피크볼의 운동은 매우 빨라 캠이 15°

회전할 때마다 일어난다. 20파운드 이상이나 나가는 축을 포함해서 전체 북

침장치의 무게는 빨리 가속되어야 하며 이 관성을 극복하는데는 큰 힘이 일

시에 소요된다. 북침시의 이와 같은 동력의 파동은 그 점에서의 모터의 효율

을 크게 저하시키는 영향을 주는데 그림 1의 곡선(a)에서 보는 바와 같다. 만

일 주축이 회전하는 동안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

이 있다면 동력의 파동과 그에 따른 영향 –조화되지 않은 진동을 포함해서-

을 제거할 수 있다.  

 

 

<그림 1> 기계에서 에너지의 소모 



이와 같은 에너지 축적에 쓰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는 간단하다. 이 장

치의 주요부분은 스프링인데 한쪽 끝은 픽커스틱에 다른 한 쪽은 새로 설계

된 캠에 따라 운동하는 볼(ball)에 부착되어 있다. 캠이 회전함에 따라 종동부

가 이동되어 스프링을 신장시켜서 바디침에 있는 북을 추진시키는데 필요한 

에너지가 축적되도록 한다. 한쪽 끝이 물려 있었던 픽커스틱이 풀려나면 픽

커는 북을 때려 바디를 횡단케 한다. 그림 2는 이 기구의 배열을 도시한 그

림이다. 그림 1의 곡선(b)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장치를 쓰면 20%의 

순에너지 감소를 달성할 수 있다. 북의 가속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. 재래식 

직기의 북 속도와 개조된 직기의 북 속도는 각각 36fps 및 39fps이다.  

 

 

<그림 2> 개조된 북침장치 

 

에너지의 저장과 방출이라는 똑 같은 개념을 바디침 운동에도 응용하려는 

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실험의 결과 바디침운동과 북침운동에 

이러한 방법을 쓰면 직기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40%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



음을 알았다.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1년만에 상쇄되고 

모터의 수명, 진동에 의한 손모 및 소음문제 등을 개량할 수 있다. 또한 직

기상에서 움직이는 부품의 총 중량은 크게 감소될 것이다. 

이 연구에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든지 그 특허권은 National 

Science Foundation에 있다. 


